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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in reporting 
of patient safety events. Methods: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305 nurses who were 
involved in direct patient car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s with SPSS/WIN version 24.0. Results: Patient safety events were re-
ported as follows: 4.60±0.63 for harmful incidents, 4.02±0.82 for no harm incidents, and 3.59±0.97 for near misses. 
Patient safety event reporting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patient safety culture. Regression analysis 
showed, factors influencing reports of harmful incidents were‘feedback and communication about error’,‘super-
visor/manager expectations’and‘carrier of hospital’. Factors influencing reports of no harm incidents were‘feedback 
and communication about error’. Factors influencing reports on near-misses were ‘teamwork across units’, ‘overall 
perceptions of safety’, and ‘feedback and communication about error’. Conclusion: Findings show that reports of 
near misses are relatively low and need to be strengthened. These results provide evidence that reporting on patient 
safety events would be enhanced through improved patient safety culture. Hospital managers could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reporting of each patient safety event and use it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for risk management. 
Key Words: Patient safety, Risk management, Nurses
주요어: 환자안전, 위험 관리, 간호사 
Corresponding author: Oh, Eui Geum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2-2228-3256, Fax: +82-2-393-2808, E-mail: euigeum@yuhs.ac
Received: May 14, 2018 | Revised: Jun 20, 2018 | Accepted: Jul 1,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환자 위해(patient harm)는 질병 부담의 14
번째 주요 원인으로, 매년 4억 2,100만건의 병원 입원 중 약 
4,270만건의 위해 사례(adverse event)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우리나라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420,118건의 입원 환자 중 예방 가능한 위해 사례로 인한 사
망자 수를 연간 약 19,013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2], 환자안전 
보고 ․ 학습시스템(https://www.kops.or.kr/portal)에 매월 
400~600건이 보고되어, 2018년 4월 기준 약 6,700건의 환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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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고가 보고되었다[3]. 이처럼, 환자안전사고는 국민의료서
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보건 문제이다. 
위해 사례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
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4]. 
환자안전사건은 의료인 개개인의 과실이라기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 환경, 업무 수행 과정, 수직적 조직문화 등과 관련
된 복합적인 사안이다[2]. 환자안전사건은 환자 만족도를 저하
시키고, 재원일수 증가에 따른 치료비 증가,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 불신, 법적 소송 등 환자, 의료진 및 병원에 여러 손실을 
초래하므로, 환자안전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5-8].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어,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
며,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위험
한 진료 과정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있
다[9,10]. 활발한 오류 보고와 오류로부터 학습(learning)을 체
계화하는 것은 환자안전사건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이 될 수 있다[9-11]. 환자안전사건 보고는 내부 보고(internal 
reporting)와 외부 보고(external reporting)로 구분할 수 있으
며[12], 환자 안전법 시행 이전에는 의료서비스 전반을 반영한 
외부 보고 시스템이 없었다[10].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평가인
증원은 환자안전 보고 ․ 학습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체계적 분석, 재발 예방을 위
한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였다[10]. 보고된 환자안전사건은 환
자안전기준 및 지표 개발에 사용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에 기여하게 된다[2,3]. 
환자안전사건의 내부 보고는 외부 보고 증대를 위해 선행되
어야 하며,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대한 인식 조사는 의사[8], 간
호사[13]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Kim 등[13]이 보고한 간호
사의 환자안전사건 보고율은, ‘환자에게 해를 입힌 경우’에 ‘항
상 보고 한다’로 답한 경우가 64.2%, 환자에게 해를 입히기 전
에 발견된 경우 16.7%,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었으나 해를 입
히지 않았던 경우가 21.7%였다. 유해 사건 보고는 근접오류 보
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보고가 되어야 함에도 보
고 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 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중요한 영향 요인은 조직의 환자
안전문화이다[11,14]. 환자안전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리더십, 
조직 내 협조체계, 의사소통의 개방성 등 조직문화의 개선과 
더불어, 병원의료 종사자들의 자발적 환자안전 관리 활동 실천
이 병행되어야 한다[15]. Ko와 Yu [16]의 연구에서 환자안전
문화 인식이 높을수록 환자안전사건 보고 의도는 높으며, 간호
단위 관리자의 코칭 행위에 따라 환자안전사건 보고도 높았다. 
그러나 Ko와 Yu [16]는 환자안전사건 보고를 구체적으로 유
해사건, 무해사건, 근접오류로 나누어 살펴보지 않아, 각 사건 
별로 보고 양상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이 있었다. 또한, 환자안전문화의 하부 영역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부서 단위, 병원 단위로만 파악하여, 환
자안전 문화의 각 하부영역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우선 순
위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
사건 보고 정도를 파악하고,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각 환자안전
사건 보고(유해사건, 무해사건, 근접오류)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여, 환자안전문화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사건 감소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
사건 보고 정도를 파악하고,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사
건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사건 보고 정도
를 파악한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사건 보고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사건 보고의 상
관관계를 확인한다.
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3. 용어정의
1) 환자안전문화 
환자안전문화는 조직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구성원의 헌
신과 개인 또는 조직의 능력을 결정짓는 가치, 태도, 지각, 능
력 그리고 행동 양식의 산물이다[17]. 본 연구에서는 미국 보
건의료 연구 및 질 관리 기구(Agency for Health Research 
and Quality [AHRQ])[17]에서 개발한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 (HSPSC) 설문도구로 간호사의 환자
안전문화 인식을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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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안전사건 
환자안전사건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
자의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이며, 적신호 사건, 유해사건, 무해
사건, 근접오류를 포함한다[4,11]. 본 연구에서는 유해사건, 무
해사건, 근접오류를 포함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사건 보
고 정도를 파악하고,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사건 보고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 지역 일개 종합병원의 일반병동, 외
래 및 특수부서에서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며, 연구의 필요
성,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참여를 동의한 간호사를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5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중간보다 작은 정도의 효과 크기 
.10, 검정력 .90, 유의수준 .05로 예측변수를 총 18개로 최소 표
본 수는 267명으로 산출되었으며[18], 약 20%의 탈락률을 포
함하여 총 31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계획 수행하였
으며, 307명이 참여하였다. 
3. 연구도구 
1) 환자안전문화 
환자안전 문화는 미국 보건의료 연구 및 질 관리 기구(AHRQ) 
[17]에서 개발한 HSPSC 설문도구를 Kim 등[13]이 한국어 번
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한다. 원도구는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도구이며, 한국어 도구는 
번안자인 Kim 등[13]의 사용 허가를 받았다(Personal Com-
munication, September 22, 2016). 본 연구는 환자안전문화 
평가도구 중 병동 내 환자안전문화, 병원의 환자안전문화에 
관한 하부영역 문항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환자안전 인식 4문
항, 조직 학습 3문항, 부서 내 팀워크 4문항, 직원 배치 4문항, 
의사소통 개방성 3문항, 직속상관/관리자 태도 4문항, 사고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3문항, 사고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3
문항, 부서 간 팀워크 4문항, 인수인계와 전과/전실 4문항, 관
리 지원 3문항, 총 39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매우 그렇다’에 5점으
로 되어 있으며, 역환산 문항을 포함한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
수록 환자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 총
점 평균으로 비교한다. Kim 등[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
뢰도 Cronbach’s ⍺는 .90, 본 연구의 Cronbach’s ⍺는 .87이
었다. 
2) 환자안전사건 보고 
환자안전사건 보고는 미국 보건의료 연구 및 질 관리 기구
(AHRQ)[17]에서 개발한 HSPSC 설문도구를 Kim 등[13]이 
번안한 도구 중 환자안전사건 빈도에 관한 문항을 연구자가 유
해사건, 무해사건, 근접오류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환자안
전 관련 분야 전문가 3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다. 유해사건은 
“환자에게 위해를 끼친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얼마나 
자주 보고가 됩니까?”, 무해사건은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하였
으나,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얼마나 자주 보고
가 됩니까?”, 근접오류는 “환자안전사건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발견되어 고쳐진 경우, 얼마나 자주 보고가 됩니
까?”로 하였고, 응답은 “전혀 보고하지 않는다” 1점, “항상 보
고한다” 5점으로 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S시 일 종합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CHAMC 
2016-10-021/2018-04-033)의 승인을 얻어, 기관장 허가 및 관
련자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였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병원
의 각 부서(특수부서 14곳, 병동 21곳, 외래 6곳)를 방문하여 자
료수집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보조원에게 사전에 연구
와 관련 내용과 자료수집 과정을 교육하였다. 310개의 설문지
는 병원의 각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례 할당하여 배포하
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필요성, 목적, 자료수집방법, 
소요시간, 기대효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중도 참여 거
부 권리 및 연구 기밀성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
힌 경우에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자가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
였으며, 연구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각 설
문지는 봉투에 담아 배포하고, 설문조사 후 다시 봉투에 담아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25~30분이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었다. 동의서 및 설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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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of Patient Safety Events among Participants (N=30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M±SD
Patient safety events reporting
Harmful incident No harm incident Near mis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n=304)
＜30a 
30~39b
≥40c
214 (70.4)
 82 (27.0)
 8 (2.6)
28.02±4.66
4.52±0.68
4.80±0.42
4.63±0.74
6.19
(.002)
a＜b*
3.96±0.82
4.17±0.85
4.13±0.83
1.92
(.149)
3.61±0.95
3.51±1.00
3.75±1.16
0.43
(.654)
Gender Male
Female
11 (3.6)
294 (96.4)
4.55±0.93
4.60±0.62
-0.27
(.786)
3.82±0.87
4.03±0.83
-0.78
(.452)
3.45±0.82
3.60±0.97
-0.47
(.637)
Education 
 (n=303)
＜Bachelor's degree (3 yrs)
Bachelor's degree (4 yrs) 
Master's degree or more
 55 (18.2)
227 (74.9)
21 (6.9)
4.56±0.71
4.59±0.62
4.86±0.35
1.86
(.157)
4.00±0.77
4.04±0.84
3.90±0.88
0.30
(.740)
3.73±0.78
3.59±0.98
3.29±1.14
1.59
(.205)
Marriage Unmarried
Married
264 (86.6)
 41 (13.4)
4.57±0.65
4.76±0.48
-2.13
(.037)
4.01±0.82
4.10±0.91
-0.64
(.522)
3.59±0.94
3.61±1.37
-0.14
(.890)
Position
 (n=302)
General nurse
Head or Charge nurse
214 (70.9)
 88 (29.1)
4.57±0.68
4.67±0.61
-1.26
(.209)
3.98±0.79
4.13±0.93
-1.31
(.192)
3.64±0.86
3.48±1.18
1.13
(.258)
Carrier of 
hospital 
(year)
＜3a
3~9b
≥10c
153 (50.2)
121 (39.7)
 31 (10.2)
4.49±0.67
4.67±0.61
4.84±0.45
5.31
(.005)
a＜c*
3.95±0.80
4.12±0.84
4.00±0.93
1.38
(.253)
3.65±0.86
3.59±1.03
3.29±1.13
 1.82
(.164)
Department 
 (n=303)
Internal medicine
ICU or ER
Surgery or OR
Obstetrics or gynecology
Other†
 64 (21.1)
 86 (28.4)
 83 (27.4)
 32 (10.6)
 38 (12.5)
4.58±0.55
4.48±0.74
4.69±0.62
4.69±0.59
4.63±0.54
1.38
(.239)
3.94±0.87
3.93±0.90
4.02±0.81
4.28±0.63
4.13±0.81
1.35
(.249)
3.59±0.98
3.48±1.02
3.60±0.92
3.81±0.89
3.61±1.00
0.71
(.583)
*Scheffé́́ test; †Included psychiatric, laboratory, and administrative departments; ICU=Intensive care units; ER=Emergency room; 
OR=Operation room.
잠금 장치가 있는 전용함에 관리하였고, 연구데이터베이스는 
접근이 제한된 컴퓨터에 저장하여 기밀성 및 익명성을 유지하
였다. 총 3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07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 99.3%), 불충분한 답변을 제외한 305부를 분석하였으
며, 검정력은 .80보다 높았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version 24.0, SPSS Inc., Chicago, 
IL,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포함한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사건 보고의 차이
는 t-test, ANOVA로 검정하고, ANOVA 검정에서 유의
한 변수는 Scheffé test 로 추가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사건 보고의 상관관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가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자안전문화 인식, 환자
안전사건 보고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30세 미만이 214명(70.4%), 30~39세
가 82명(27.0%), 평균 연령은 28.02±4.66세이었다. 여성이 
294명(96.4%), 4년제 학사학위가 227명(74.9%)이었다(Table 
1). 연구대상자가 인식하고 있는 환자안전문화 인식 수준 전체 
평균은 3.37±0.31점이었고, 부서 내 팀워크 3.96±0.46점, 사
고에 대한 피드백 및 의사소통이 3.95±0.51점으로 높은 수준
을 나타냈으며, 직원 배치 2.50±0.47점, 사고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이 2.80±0.63점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환자안전사
건 보고는 유해사건 보고가 4.60±0.63점, 무해사건 보고가 4.02 
±0.82점, 근접오류 보고가 3.59±0.97점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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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and Reporting of Patient Safety Events (N=305)
Variables Score range M±SD Min Max
Patient safety culture
Overall perceptions of safety
Organizational leaning
Teamwork within units
Staffing
Communication openness
Supervisor/manager expectations
Non-punitive response to error
Feedback and communication about error
Teamwork across units
Handovers and transitions
Management support
1~5 3.37±0.31
3.42±0.45
3.53±0.49
3.96±0.46
2.50±0.47
3.37±0.58
3.76±0.48
2.80±0.63
3.95±0.51
3.08±0.53
3.07±0.55
3.04±0.71
2.45
1.75
2.00
2.25
1.00
1.33
2.25
1.00
2.33
1.50
1.50
1.00
4.31
4.75
4.67
5.00
4.00
5.00
5.00
4.67
5.00
4.75
4.75
5.00
Patient safety events reporting
Harmful incident
No harm incident
Near miss
4.60±0.63
4.02±0.83
3.59±0.97
2.00
2.00
1.00
5.00
5.00
5.00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and Reporting of Patient Safety Events (N=305)
Variables
Patient safety events reporting
Harmful incident No harm incident Near miss
r p r p r   p
Overall perceptions of safety .14  .013 .22 ＜.001 .26 ＜.001
Organizational leaning .20 ＜.001 .19 .001 .21 ＜.001
Teamwork within units .25 ＜.001 .20 .001 .13 .029
Staffing .02  .670 .05 .369 .02 .685
Communication openness .17  .003 .22 ＜.001 .19  .001
Supervisor/manager expectations .31 ＜.001 .26 ＜.001 .16  .006
Non-punitive response to error .01  .805 -.03 .602 .00  .950
Feedback and communication about error .38 ＜.001 .39 ＜.001 .25 ＜.001
Teamwork across units .03  .591 .11 .052 .27 ＜.001
Handovers and transitions .07  .223 .15 .008 .19  .001
Management support .16  .006 .06 .343 -.04  .456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사건 보고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해사건 보고는 연령이 
30~39세가 30세 미만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6.19, p=.002), 
기혼에 비해 미혼이(t=-2.13, p=.037), 병원 경력이 10년 이상 
간호사가 3년 미만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5.31, p= 
.00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무해사건 보고, 근접오류 보고는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1).
3.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사건 
보고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사건 보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전반적인 환
자안전 인식, 조직 학습, 부서 내 팀워크, 의사소통 개방성, 직속
상관/관리자 태도, 사고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이 유해사
건, 무해사건, 근접오류 보고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l p values < .05). 부서 간 팀워크는 근접오
류 보고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인수인계와 전과/전실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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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influencing Reporting of Patient Safety Events (N=305)
Variables
Patient safety events reporting
Harmful incident No harm incident Near miss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2.10 0.38 5.45 ＜.001 0.91 0.49 1.85 .064 0.51 0.58 .88 .376
Age (year) 30~39 (Ref.＜30)*
≥40 (Ref.＜30)*
0.09
0.10
0.09
0.25
.06
.00
1.01
0.04
.310
.968
-
-
-
-
Marriage Married
(Ref. Unmarried)*
-0.09 0.11 -.04 -0.79 .430 - -
Carrier of
hospital
(year)
3~9 (Ref.＜3)*
≥10 (Ref.＜3)*
0.16
0.30
0.08
0.15
.12
.14
2.00
1.91
.046
.056
-
-
-
-
Overall perceptions of safety 0.03 0.08 .02 0.40 .684 0.19 0.11 .10 1.65 .100 0.33 0.14 .15 2.38 .018
Organizational leaning -0.00  0.08 -.00 -0.02 .984 -0.01 0.10 -.01 -0.16 .869 0.12 0.13 .06 0.98 .326
Teamwork within units 0.12 0.08 .08 1.35 .176 0.03 0.11 .02 0.30 .762 -0.10 0.13 -.05 -0.77 .437
Communication openness -0.07 0.06 -.06 -1.05 .294 0.02 0.09 .01 0.21 .833 0.03 0.11 .02 0.30 .759
Supervisor/manager 
expectations
0.22 0.08 .17 2.59 .010 0.08 0.11 .04 0.73 .464 -0.02 0.13 -.01 -0.20 .836
Feedback and communication 
about error
0.32 0.08 .26 3.86 ＜.001 0.54 0.11 .33 4.95 ＜.001 0.28 0.13 .15 2.18 .030
Teamwork across units - -0.15 0.11 -.10 -1.34 .179 0.35 0.14 .19 2.49 .013
Handovers and transitions - 0.09 0.11 .06 0.85 .393 -0.10 0.13 -.06 -0.80 .424
R2=.20, Adjusted R2=.17, 
F=6.86, p＜.001
R2=.17, Adjusted R2=.14, 
F=7.56, p＜.001
R2=.12, Adjusted R2=.10, 
F=5.46, p＜.001
*Dummy variables; Ref.=Reference.
해사건, 근접오류 보고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관리지원은 
유해사건 보고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all p values < .05). 
4.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일반적 특성, 환자안전문화 인식 중에서 환자안전사
건 보고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를 독립변수로, 환자안전 
사건 보고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31~2.05, 공차는 .49~ .76
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해사건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고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β=.26, p<.001), 직속상관/관리자의 기대
(β=.17, p=.010), 병원 경력 3~9년(β=.12, p=.046)으로, 설명력
(R2)은 20%로 나타났다(F=6.86, p<.001). 무해사건 보고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고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β=.33, 
p<.001)으로, 설명력은 17%였다(F=7.56, p<.001). 근접오류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서 간 팀워크(β=.19, p=.013), 
전반적인 환자안전 인식(β=.15, p=.018), 사고에 대한 피드백
과 의사소통(β=.15, p=.030)으로, 설명력은 12%였다(F=5.46, 
p<.001).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사건 보
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환자안전문화 개선을 통한 환자
안전사건 보고 증대 및 학습활동 향상을 위한 중재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일 병원 간호사 305명을 대상으로 수행
되었다. 본 연구의 간호사가 인식한 환자안전문화 점수는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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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Kim과 Kim [19]의 3.42점과 유사하였으며, 대체로 보
통인 3점 이상, 긍정인 4점에는 미치지 못하여 보통 수준이었
다. 3점 미만으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인 차원은 직원 배치, 사
고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으로,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Lee와 Oh [20]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대체로 간호사
는, 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
답하였고, 이는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피로가 누적되
어 인적 오류(human error)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21]. 감
염, 욕창, 낙상, 투약 오류 등 간호분야 환자안전 사건이 간호인
력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며, 환
자안전사건 예방을 위해 적정 간호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다각
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10,22] 또한, 환자안전사건을 개인 
처벌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사건 보고를 은폐, 축소, 왜곡
하여 과소 보고할 경향이 있어, 환자안전사건 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우므로, 병원 환경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접근이 효과적일 것이다[10,11,21]. 
본 연구의 간호사의 환자안전 사건 보고는 유해사건 보고가 
4.60±0.63점, 무해사건 보고가 4.02±0.83점, 근접오류 보고가 
3.59±0.97점으로, 여러 직종을 포함한 병원종사자를 대상으
로 한 Noh [23]의 연구에서 유해사건 보고 3.56±0.90점, 무해
사건 보고가 3.40±0.86점, 근접오류 보고가 3.60±0.83점으로, 
간호사는 병원종사자들보다 높은 환자안전사건 보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간호사는 국내의료기관 평가 및 국제의료기관 
평가(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최일선에서 안전간호활동을 수행하는 전문직 군으로, 환
자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
각된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접오류는 상당수 보고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항공 산업 분야
에서, 근접오류를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보고된 자료를 분석하
여 위험 사건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제공한 사례는 항공 
안전 수준을 크게 향상 시켰다[11]. 따라서, 환자안전사건 보고 
증대를 위한 간호사의 인식 개선 활동 시, 근접오류 보고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병원의 환자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24].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경력에 따라 환자안전사건 보고가 차
이를 나타냈으며, 경력이 높은 간호사가 유해사건 보고를 더 많
이 하였다. 이는 Kim 등[13]의 연구결과, 경력이 높은 간호사
가 환자안전사건 보고를 많이 한 것과 맥락이 동일하다. 경력이 
높은 간호사는 업무 지식, 숙련도 및 책임이 크며[13], 경력이 
낮은 간호사는 사건 보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조직 학습 경
험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신규간호사 직무 
교육 시 환자안전 교육 강화 등, 경력이 낮은 간호사를 대상으
로 환자안전사건 보고를 강조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환자안전 인식, 조직 학습, 부서 내 팀
워크, 의사소통 개방성, 직속상관/관리자 태도, 사고에 대한 피
드백과 의사소통, 부서 간 팀워크, 인수인계와 전과/전실에 대
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환자안전사건 보고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Ko와 Yu [16]는 본 연구의 변수를 포함한 부서 단위 환
자안전문화 인식, 병동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높을수록 환자
안전문화 보고 의도가 높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이 동일하다. 본 연구는 환자안전문화를 강화함으
로, 환자안전사건 보고 증대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선행연구
의 결과를 지지하며, 보고된 환자안전 사례는 학습 자료로 활
용되어 궁극적으로 환자안전 사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11,14,25,26].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환자안전사건 별로 상이하였다. 유해사건 보고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사고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병원 경력, 직속상
관/관리자의 기대이었다. 무해사건 보고는 사고에 대한 피드
백과 의사소통, 근접오류 보고는 부서 간 팀워크, 전반적인 환
자안전 인식, 사고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이었다. 따라서,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미치는 영향과 우
선순위는 환자안전사건 별로 차이를 나타내므로, 병원 관리자
들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전략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
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사고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은 간호사의 모든 환자안전
사건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Kim 등[27]은 28.3%의 간호사만이 기관 정책에 따라 공식적
으로 투약 오류를 보고하며, 투약 오류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
는 이유로 46.7%가 부서 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25.0%가 보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었
다. Lee [14]는 관리자, 동료, 환자 및 보호자의 반응,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환자안전 사건 보고의 장애요인으로 보고하였
다. 환자안전사건 보고 시 인사상 불이익, 부당한 비난, 공개
적 망신 등을 지양하고, 보고의 결과로 처벌 받을 것이라는 두
려움이 없는 비처벌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12,26-28].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병원 상황을 이해하며, 시스
템에 내재한 원인을 숙련된 전문가가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
하도록, 각 기관에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이와 관련된 지원
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12,28]. 피드백 시, 위험요인을 
파악 및 위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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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을 통해 도출된 권고안을 제공하며, 의사소통 시 비밀
보호를 강화하며, 권고안을 적용한 후 정기적인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이다[11,26,29]. 
앞서 근접오류 보고는 상당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부서 간 팀워크, 전반
적인 환자안전 인식, 사고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강화는 
근접오류 보고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Vrbnjak 등[30]은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투약 오
류 및 근접오류 보고의 장해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기관 차원에
서 비처벌적 조직문화,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는 조직 학습 시
스템, 익명성, 복잡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보고 시스템, 개방
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지적 관리자, 간호사의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근접오류 보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근접오류 보고에 대한 인식 부족은 다양한 교육 및 
관리 접근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30].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대상자가 S시 소재 일개 병원
을 대상으로 표본 집단이 편의 추출되었고, 둘째, 익명성이 보
장된 조사라 하더라도, 환자안전사건 보고와 같은 민감한 문항
의 답변을 과소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하부요인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환자안전문화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사건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에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높을수록 
환자안전사건 보고 수준이 높으며, 사고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
소통이 모든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
났다. 그 외 전반적인 환자안전 인식, 부서 간 팀워크, 관리자의 
기대, 병원 경력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문화 인식 증대 및 보고된 환자안전사건 
사례 공유 및 조직 학습 개선 방안 마련에 보건의료종사자들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사건 보
고 수준에 대해 파악하고, 각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안전문화 개선을 통한 환
자안전사건 감소 전략을 마련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연구대상자는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일 지역 종
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305명이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
자안전문화 인식은 환자안전사건 보고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으며, 환자안전문화 인식은 각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사건 보고는 사고
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관리자의 기대, 병원 경력, 무해사
건 보고는 사고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근접오류 보고는 
전반적 환자안전 인식, 부서 간 팀워크, 사고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쳤다. 환자안전사건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본원인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유해사건, 무해사건, 근접
오류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고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전반적인 환자안전 인식, 부서 간 팀워크를 향상시
키는 것이 환자안전사건 보고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환자안전사건 보고 개선 전략 수립 및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시 기초자료를 마련한 데 간호 
연구, 실무, 교육, 행정 측면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환자안
전사건 보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환자안전사건보고와 같은 민감한 사안
의 문항에 대해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
로, 기밀성을 강화한 연구가 반복 수행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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